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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자동차 소재 도입 “탄력”
일본수요 7000톤 불과 미국․유럽에 뒤져 … 연비향상․재활용 고려

자동차 재료로서 알루미늄을 도입하는 예가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대책의 관점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한층 더 연비를 향상시킬 것이 요구돼 알루미늄 도입에 따른 경

량화가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알루미늄화를 앞서 추진한 자동차 바퀴나 Crank Case, 열교환기 등에 이어 외장패널의 대형 부품재료

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자동차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장착돼 있어 차체 중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알루미늄 도입에 따른 경량화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원래 자동차의 알루미늄화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유럽 및 미국에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은 엔진 특성의 개량을 주축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외장패널재 도입에 한정지으면 2002년 일본 

수요는 7000톤으로 미국 7만톤, 유럽 4만5000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다만, 일본 알루미늄산업이 기술서비스를 일체화해 노력해온 결과 패널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전에는 

주행에만 신경을 쓴 스포츠카나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승용차가 중심이 됐지만, 2003년경부터 대

상이 서민차로 확산됐다.

알루미늄 패널 수요가 2003년에는 1만8000톤으로 급증해 대용도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활용의 관점에서는 알루미늄 소재의 분리회수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품목번호의 차이를 눈으로 판별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부위에 따라 품목번호의 계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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